
한-케냐 비즈니스 포럼 축사 - 2018.7.20 나이로비

잠보(Jambo,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포럼을 지원해주시고

준비해주신 케냐의 ‘무쉐루’ 정보통신부 장관님, ‘마이나’ 산업

부 차관님, ‘찬다리아’ 그룹회장님 그리고 함께해주신 양국 기

업인과 관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과 케냐는 식민지배의 아픔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시

작한 공통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끈질긴 노

력으로 민주주의도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케냐의 국부 조

모 케냐타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은 부족들 간의 분

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제 케냐

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관문이자 동아프리카

의 중심국으로, 물류와 IT산업의 허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케냐는 아프리카에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의 하나입

니다. 한국은 사하라 이남에서는 최초로 케냐에 상주공관을 개

설했습니다. 지금 케냐는 동아프리카에서 한국의 최대교역국입

니다.

우리 두 나라는 앞으로도 협력확대의 여지가 매우 큽니다.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케냐는 광대한 자연과 자원,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습

니다. 정치적 안정, 지정학적인 위치, 5% 이상의 경제성장률,

정부의 강력한 산업화 의지는 케냐를 더욱 매력적인 경제협력

파트너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어니스

트앤영(Ernest&Young)은 지난 해 케냐를 아프리카에서 두 번

째로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선정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 전자, 조선, 반도체, IT 같은 산업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케냐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

력이 한국의 기술과 결합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낳을 것입니

다. 케냐는 한국을 통해, 한국은 케냐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양국의 경제협력방향에 대해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먼저,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 협력입니다. 케냐는 국가발전

전략 Vision 2030에 따라 중소득국 진입을 위해 에너지 및 인

프라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은

이 분야에서 시공능력과 신뢰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

국기업은 이미 올카리아 지열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시공한 경

험이 있습니다. 한국은 Vision 2030 이행과정에서 케냐국민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방금전에 무셰르 장관께서는 카이스트와 연계한 케냐 과학

기술원에 사업에 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업이 조기

에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대통령과 만나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농수산업 협력입니다. 케냐에서 농수산업은 고용인구

의 70% 이상, 수출의 45%를 차지하는 핵심적 산업입니다. 케

냐 정부는 대규모 식품가공단지와 수산물 가공단지를 조성중

인 것으로 압니다.

한국은 발전된 농수산업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축

적된 경험과 기술은 케냐의 농수산업 발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케냐에 파견된 국제농업협력단(KOPIA)은

케냐와의 농업협력 가능성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케냐의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한국이 동참하고 싶습니

다. 한국은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고, 최첨단

의료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케냐와 공유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자 보건 증진사업을 케냐에서 진행하고 있습

니다.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께서는 4대 국정과제를 착착 진행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제조업, 둘째는 식량, 셋째는 의료, 넷



째는 주거입니다. 이 4가지 국정과제 중에 처음 3가지, 제조업

발전, 식량 안보, 의료 개선에 한국이 동참할 의지를 갖고 있

고,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호혜적인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

니다. 그리고 케냐가 원하신다면, 안정적 주거공급 사업에도

한국이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케냐의 중장거리 육상선수들

은 세계인들에게 케냐인의 끈기와 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 것이 마라톤 정신입니다. 비즈니스에도 그리고 경제 발전

에도 케냐 선수과 같은 마라톤 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비즈

니스 포럼과 1:1 비즈니스 파트너십 상담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협력방안 모색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

다. 아싼테 싸나(스와힐리어로 감사합니다.)


